
누가복음 10장 

 

어떻게 사랑으로 사역을 할 수 있는가? 

 

누가 복음 10장을 보면, 예슈아께서 사랑에 대해 간단히 __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25에서 28절에서는, 한 랍비에게 모세 율법의 주된 원칙이 종교 

의식이 아니라 사랑임을 설명하십니다. 먼저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다음으로는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랍비는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을 합니다. 

예슈아께서는 당신께서 메시아이심을 믿어야 한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율법 가운데 기록된 것을 설명해 보라고 랍비에게 시키셨습니다. 대답을 

한 것은 랍비였습니다. (이 대답은 1세기 랍비 힐렐 학파가 취했다고 하는 

입장과 유사합니다.) 

 

눅 10:27 – 대답하여 이르되 네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네 이웃을 네 자신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슈아께서는 그 랍비에게 토라의 의미에 대해 바르게 말했으며, 그 ‘사랑’에 

대한 이중적 계명이 영생으로 인도하는 것이라고 확증하셨습니다. 그런데 

적용의 문제가 있습니다. 예슈아의 시대에 살던 바리새인들을 위선자들로 보기 

쉽습니다. 하지만 동일한 문제가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예슈아께서는 단지 

그들에 대해서만 이야기 하신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간단한 원칙, 곧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너무나 

간단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는 그리 쉽게 이것을 망쳐 버릴까요? 

예슈아께서는 두 가지 예를 드십니다. 하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대한 

잘못이요 또 하나는 이웃 사랑에 대한 잘못입니다. 이 예들은 모두에게 적용이 

됩니다. 특별히 ‘사역’에 헌신한 사람들, 그 중에서도 사역 ‘리더’들에게 더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 예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입니다. 사역의 리더가 이웃 사랑의 

원칙을  간과할 수 있는 경우입니다. 사역 리더(제사장과 레위인)는 자신의 



사역과 제사장적 부르심의 의미에 너무 초점을 두어 “하나님을 섬긴다”는 

핑계로, 고통 속에 도움을 필요로 하는, “우선 순위가 떨어지는” 사람을 도와줄 

시간을 내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예는 마르다입니다. 사역에 대한 책임감이 많아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원칙을 놓치는 경우를 보여줍니다. 마르다는 예슈아께 가장 가까운 제자 중 

하나였고, 가장 책임감 있고 열심히 일하는 이들 중 하나였습니다. 마르다는 

자신이 맡은 일에 너무나 정신이 팔려, 주님을 사랑할 기회를 놓쳤습니다. 또한 

자신의 자매에게 실족하기도 했습니다. 그녀의 섬김이 사랑을 대신하게 된 

것입니다 (계 2:4). 

 

우리 모두 마르다와 사마리아인에게서 배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일이 우리의 최고 우선 순위가 되게 합시다.  


